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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우체국은 어떤 모습일까?

가족 여행으로 대천에 갔을 때, 나는 아주 특별한 우체통을 만났다. 그 우

체통은 나보다 다섯배나 더 컷다. 엽서에 사연을 적어 넣으면 1월에 집으

로 배달되는 우체통이었다. 나는 엽서를 쓰다가 궁금해졌다. 100년 뒤의 

우체국은 어떤모습일까? 그날밤, 대천 숙소에서 잠이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100년뒤의 우체국에 가있었다. 우체국은 문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를 알아보고 열렸고, 로봇이 나에게 물었다. “세아님 무엇을 보내시겠

어요?”“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달나라에도 배달할수 있나요?” “물

론입니다.” “화성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100년 뒤에는 

우주에도 우체국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에게 보낼 편지를 쓰려고 했

다.  그런데 100년 뒤의우체국에서는 종이에 편지를 안쓰고 내가 하고싶

은말을 생각하면 컴퓨ㅜ터가 내마음을 편지로 만들어주었다. “저는 직접 

쓰고싶어요.” 그러자 로봇이 말했다. “직접 쓴 글에는 사람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질 것 같네요.” 우체국 안에는 지구우편함, 달나라 우편함, 화성

우편함이 있었다. 그중 작은 우편함에는 ‘말로는 못한 마음을 보내는곳’ 

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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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했다. 

100년 뒤에도 사람들은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미안하다

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할까? 아무리 세상이 편해져도 사람의 마음까지 로

봇이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띠링! 화성행 우편배달 우주선이 출발합니

다. ” 나는 유리창 밖으로 편지가 날아가는 우주선을 보았다. ‘100년 뒤

에도 우체국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곳이겠구나.’

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이었다. 나는 꿈이라는 것을 알고 아쉬웠

다.100 년뒤에는 우체국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로도 편지를 보낼수 있

을 것이다. 하늘을 보고 이야기 했다. 

 “100년 뒤의 우체국아, 그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배달해 줘!! 


